
천연의 광석에서 항균섬유를 개발 

 

8시간에서 99.9%의 MRSA (메티실린 내성황색 포도구균) 살균력을 유지하

는 섬유가 개발되었다. 이는 애지현 풍교시 위치한 메커니컬 플래넷사에서 

천연광석 가운데 어떤 종류는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

안하여 ‘오오라 섬유’라는 상표로 상품화시켰다. 더욱이, 이러한 항균에 더하

여 방취, 소취, 방미 보온등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. 

한편, 오로라 섬유를 취급하고 있는 7개 업체에서는 ‘오오라회’를 최근 결

성하고 이를 차별화상품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상품개발과 품질관리에 

만전을 기하고 있다. 

메커니컬 플레넷사가 개발한 것은 해저의 화산에서 생성되는 3종류의 천

연광석으로, 이를 69μ까지 미립화시킨 후 폴리에스테르에 중량비로 5% 혼

입하여 솜이나 발포우레탄으로 한 것이다. 

섬유로서는 폴리에스테르 100%와 P/C 혼방제품이 개발되었다. 항균제를 

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광석의 원적외선 섬유들은 일본 식품분석센터에서

의 시험결과, 병원 내 감염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 MRSA는 2시간에 

92.2%, 8시간에서는 99.9%가 감소되었다. 더욱이 방미성은 14일간 곰팡이의 

생육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, 소취성에서도 암모니아에 대한 소취능력이 1시

간 후에 90% 감소하는 등의 결과를 보였다(방적검사협회). 

한편으로, 신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4~14μ의 파장을 갖는 원적외선을 

방출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판명되었

으며, 천연광석이므로 그 효과도 반영구적이라고 한다. 

현재, 이 회사는 원료부터 취급하여 풍전방직과 지원섬유를 통하여 판매하

고 있는데, 동삼하 지방의 7개 회사에서 ‘오오라회’를 결성하여 횡적인 연락



을 취하면서 상품개발과 품질유지을 하게 되었다. 오오라회에 속한 각 회사

에서는 메커니컬 플래넷사로부터 원석, 면, 원사, 우레탄 등을 구입하여, 섬

유로서 폴리에스테르 100% 및 P/C(70/30) 혼방과 P/C(50/50) 혼방으로 방적·

제직·편성에서 제품까지 일관생산하고 있다. 현재 개발된 오오라 섬유제품

은 장갑, 양말, 내의, 쉐터, 티셔츠, 이불, 침대용 매트, 모포 등등으로서, 그 

밖에 우레탄 매트나 건강기구도 있다. 

오오라회의 한 간부는 ‘매우 획기적인 섬유로 인식하고 있다. 천연광석을 

1μ이하로 하면 세번수도 가능해지며, 상품의 폭도 넓어진다.’고 한다. 그리

고 메커니컬 플래넷사에서는 공적인 시험기관에서의 검사 외에 대학병원 등

에서도 효과를 측정하는 시험도 하고 있다고 한다. 


